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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고의 목적은 한국어의 평마찰음(/시)과 경마찰음寸씨)의 음향적 특성과, 경음과 평음의 구별에 기여하는 지각적 단서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마찰음에 대한 음향적 연구는 특정 환경에 국한된 단편적인 실험에 머물러 왔으며, 

체계적인 분석에는 도달하지 못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양한 환경에서 측정된 평마찰음과 경마찰음의 음향적 특성을 바탕 

으로 하여, 그 지각적 단서를 탐색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음향적으로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특성은 평음과 경음의 구별 

지각에 중요하게 사용된다는 것을 보여 준다. 또한 평 • 경음 구별 지각에 사용되는 단서에는 위계가 있으며, CV환경과 

VCV 환경에서 사용되는 지각 단서의 위계는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도 알 수 있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how their distinctive auditory cues. Until now research of acoustic characteristics has 

been confined to simple experiments concerning the restricted conditions. Therefore this paper examines all of the acoustic 

characteristics of the lax and tense Fricative Consonants and shows to how acoustic characteristics can be used to 

differentiate lax and tense Fricative Consonants.

The results of this paper are (a) auditory cues are especially important if there is a large difference between acoustic 

characteristics, (b) the lax and tense Fricative Consonant's distinctive auditory cues contain a hierarchy, and (c) there is a 

different hieramhy between CV and VCV.

I. 서 론 II. 선행 연구

본 연구의 목적은 다양한 환경에서의 한국어의 평마찰음 

(/人/)과 경마찰음＜7씨)의 음향적 특성과, 경음과 평음의 

구별에 기여하는 지각적 단서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마찰음에 대한 음향적 연구는 특정 환경에 

국한된 단편적인 실험에 머물러 왔으며, 체계적인 분석에는 

도달하지 못했다. 또한 한국어의 장애음 중 폐쇄음, 파찰 

음의 평 • 경 • 격음을 변별하는 데 쓰이는 지각 단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밝혀진 바가 있으나, 마찰음에 관해 

서는 아직까지 밝혀진 바가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양한 

환경에서 측정된 평마찰음과 경마찰음의 음향적 특성을 

바탕으로 하여, 이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二L 지각적 단서 

를 탐색하였다.

마찰음에 대한 연구는 다른 장애음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비해 그리 활발하지는 못했다. 조음적 연구인 Kagaya(1974) 

는 평음이 경음에 비해 성문 열림 정도가 훨씬 더 커서 

유기음과 같은 정도라고 했으몌 1], Ivetson(1983)은 마찰 

음의 평음은 모음 사이에서 성문의 최대 크기가 어두에서 

보다 반 정도로 줄어들어 마찰음의 기식성이 크게 약화 

되나 경음은 어두와 어중의 성문 크기에서 변화가 거의 

없으며 평음에 비해 기식성이 약하다고 했다[2]. 최근 들어 

전자구개도에 의한 분석이 시도되고 있는데, Baik(1998) 

은 경마찰음은 협착 통로의 폭(Groove Width)。] 좁고, 협 

착 시간이 길어지며 / 1 / 모음 앞에서 구개음화하지 않는 

다고 하였으나[3], 신지영(1998)에서는 평 • 경마찰음 모두 

구개음화한다고 하였다[4].

음향적 연구로 Nartey(1982)는 한국어의 마찰 소음 유형 

으로는 평음과 경음의 구별이 어렵다고 하였다[5]. 김영송 

(1987, 1991, 1993)에서는 한국어 마찰음을 국부마찰(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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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人'과 강부마찰(스침) '흐'으로 규정하였고[6,7,8], 전선아 

(1992), 지민제(1993), 김정원(1995)은 평음에 비해 경음의 

마찰 구간이 더 길다는 결론을 내렸다[9,10,11]. 김정원(1995) 

에서는 모음 사이에서 마찰 구간의 길이는 인접한 앞 뒤 모음 

의 길이에 영향을 받아 일정한 값을 지니는데, 평음은 앞 

뒤 모음에, 경음은 뒤 모음에 더 영향을 받는다는 결론을 

내렸대 11]. 이호영 • 지민제 • 김영송(1993)은 평마찰음과 경 

마찰음 모두 ' ] '모음 앞에서 구개음화하여 스펙트로그램 

상 2000-3000HZ의 낮은 주파수 대역에 에너지가 분포하며, 

모음 앞에서는 원순음화한다는 것을 보였다[12]. 문승재 

(1997)는 마찰음의 평음과 경음의 VOT값을 비교해 볼 때, 

평음의 값은 유기폐쇄음의 VOT값과 거의 같으므로 음운 

론적으로도 유기 마찰음으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13].

III. 마찰음의 음향적 륙성

한국어의 평마찰음(/人/)과 경마찰음(仆少의 음향적 특성 

을 길이를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는 이경희 • 이봉원(1999) 

에서 보고된 바 있다(14].

경마찰음의 마찰 구간 길이가 평마찰음보다 길며, CV 

환경에서보다는 모음간 환경에서 그 차이가 뚜렷하다. 마찰 

구간 길이는 평음은 CV 환경에서, 경음은 VCV환경에서 

가장 길게 나타난다. 마찰 구간의 길이는 후행 모음이 고모 

음일 때 더 길며, 이 경향은 경음보다 평음에서 더 잘 나 

타난다. 그러나 선행 모음에 따른 마찰 구간 길이의 차이는 

후행 모음의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다. 기식 구간의 

길이는 CV환경에서 평음이 경음보다 길며, 마찰음에 선행 

하는 자음과 모음의 길이는 평마찰음 앞에서 더 길다. 후행 

모음의 길이는 CV 환경에서 경음에 후행하는 경우 더 길다.

한편, 마찰음의 마찰 구간에 나타나는 소음 에너지와 

마찰 구간 후 기식 구간의 특성은 인접 환경에 따라 상 

당한 변이를 보인다. 평음의 경우 마찰 소음의 시작 부분 

과 끝 부분이 인접음과 뚜렷한 경계를 이루지 않으며, 후행 

모음의 상위 포만트가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경음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마찰 구간의 경계가 명확히 드러나며, 

후행 모음의 포만트 형상도 잘 보존된다. 평음과 경음 모두 

구개음화함을 볼 수 있으며, 평마찰음에 후행하는 고모음은 

전반적으로 무성화되어 매우 짧게 실현되는 경우가 많다卩4].

IV. 마찰음의 지각 단서

음향적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어 평마찰음과 경마찰음 

의 변별 지각에 기여하는 지각 단서를 찾기 위한 실험을 

계획하였다. 본고에서 논의한 음향적 측정의 대상은 양적 특성 

인 길이였으며, 마찰음이나 인접음의 질적인 특성을 제어하기 

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우선 마찰음의 각 

구간 길이1)가 지각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2)

4.1. 실험 방법
4.1.1. 음성 환경

CV 환경(#_V), VCV 환경(V_V) 자료만을 이용하였다.

4丄2. 녹음

VCV 환경의 경우 선행 모음은 / 日로, 선행 음절의 초 

성은 IF으로 고정하였다. 20대 중반의 서울 출신으로 

표준어를 사용하는 남자 1인이, 디지털 테이프 녹음기 

(SONY TCD-D100)에 마이크(SONY ECM-261)를 이용하여 

고려대학교 교육매체실 녹음실에서 녹음하였다. 자료는 

틀문장 '내가  라고 한다' 안에 넣었으며, 자연스러운 

보통 속도로 다섯 번씩 읽게 하였다.

4.1.3. 자료

지각 실험에는 여러 자료 중 / 日 모음과 /]/ 모음이 

후행하는 자료만을 이용하였다. 음향적 특성을 측정한 결과, 

후행 모음의 고모음/비고모음 여부가 마찰음의 길이와도 

연관을 보이는데, 후행 모음이 고모음일 경우 경음과 평음의 

길이 차이가 비고모음일 때에 비해 상당히 감소한다. 이 

러한 음향적 차이가 지각적 단서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주정하고, 이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각 환경별로 다섯 번의 반복 중 맨 처음과 끝 자료를 

제외한 나머지 중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발음을 택해 길 

이를 측정하였다.

각 자료에 대해 다음의 세 가지 변수를 조정한 자극군을 

만들었다. 자료의 편집에는 음성 분석 프로그램인 PcQuirer 

4.5를 이용하였다.

1) 마찰 구간의 길이 변화 : 각 자료의 마찰 구간 길 

이를 40ms부터 120mm까지 10ms씩 9단계로 변화시켰다. 

이 때는 마찰 구간의 전체 구간 중 가운데 부분을 절단, 

혹은 증가시켜서 길이를 변화시켰다.

2) 기식 구간의 길이 변화 : 평음과 경음간에 현격한 

기식 구간 길이 차이가 있을 경우, 기식 구간 길이를 변화 

시켰는데, 평음과 경음의 짧고 긴 기식구간 길이를 서로 

교체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 1 / 모음이 후행하는 경우에 

는 평음과 경음간 기식 구간 차이가 뚜렷하지 않으므로 

이 변화 작업은 하지 않았다.

3) 후행 모음 교체 : 모음에 수반하는 각종 특성이 지 

각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평음에 후행하 

는 모음과 경음에 후행하는 모음을 각각 대치하여 지각 

반응을 알아보았다.

4.1.4. 피험자

서울 출신의 남자 3인, 여자 8인이 참가하였다. 모두 

한국에서 태어나 교육을 받은 한국어 모어 화자이며, 청각 

이상이나 청력과 관련된 병력은 없었다.

4.1.5. 절차

각 자료에 대해 마찰 구간의 길이를 9단계로 변화시킨 

자극군을 만들었다. 이 때 길이 변화 자극은 임의의 순으로 

1) 이경회 • 이봉원(1999) 참조
2) Nartey(1982)는 마찰음의 음향적 특성으로 마찰 소음의 스펙트럼, 

포만트 전이, 길이, 상대적 강도를 들 수 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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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열되었다. 그리고 일부 자료에 대해 기식 구간의 길이 

를 변화시키고, 평음과 경음 후행 모음을 교체시칸 자극 

군을 만들었다. 총 24개의 실험 단위（자극군）가 만들어졌 

는데, 이를 조용한 방에서 피험자에게 들려주며 지각한 

음이 평음인지 경음인지를 즉각 구분하도록 하였다•

4.2. 결과
4.2.1. CV 환경

4.2.1.1. 마찰 구간의 길이

CV 환경에서 마찰 구간의 길이는 평음과 경음의 지각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단, 마찰구간 길이가 아주 짧아 

지거나 아주 길어지는 경우에는 각각 평음과 경음으로 

지각하는 경우가 나타났으며, 따라서 이 길이가 평 , 경음 

의 지각에 부수적 영향은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丨 / 모음이 후행하는 경우, /W 모음이 후행하는 경우에 

비해 약간의 지각 혼동이 관찰되었다. 이는 마찰 구간의 

고유 지속 시간이 보존되지 못했으므로 지각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마찰 구간의 길이가 50ms 이하로 짧아지거나 HOms 

이상으로 길어질 경우에는 약간의 혼동이 있었다. 평음 

마찰 구간의 길이를 UOms 이상으로 증가시켰을 때 경음 

반응률이 높아졌다. 경음의 경우, 60ms 이하로 마찰 구간 

의 길이를 줄였을 때 평음 반응률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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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평마찰음（/사/）의 마찰구간 길이를 조정했을 때의 반웅 

결과

Fig. 1. Identification results for the ]s여 stimuli with frication 
durations modified.

시！•-마찰조정

그림 2. 경마찰음（/싸/）의 마찰구간 길이를 조정했을 때의 반응 

결과

Fig. 2. Identification results for the 伯'혀 stimuli with fYic허tion 
durations modified.

시—마할조정

그림 3. 평마찰음（/시/）의 마찰구간 길이를 조정했을 때의 반응 결과 

Fig. 3. Identification results for the /si/ stimuli with frication 
durations modif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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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경마찰음（/씨/）의 마찰구간 길이를 조정했을 때의 반응 결과 

Fig. 4. Identi行cation results for the /s'i/ stimuli with frication 
durations modified.

4212 기식 구간의 길이

기식 길이의 차이가 있는 / ]•/ 후행 모음 마찰음 자료 

에 대해서는 기식 길이에도 변화를 주었다. 그 결과, 기 

식 길이는 단독으로는 지각에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하지 

만3）, 마찰 구간의 길이 변화와 기식 구간의 길이 변화가 

함께 나타날 때에는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평음의 마찰 구간의 길이가 HOms 이싱■이고 짧은 기식 

일 경우, 긴 기식에 비해 경음 반응률이 휠씬 높게 나타 

났으며, 경음의 마찰 구간 길이가 60ms 이하이고 긴 기 

식인 경우, 짧은 기식에 비해 평음 반응률이 더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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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가찰조정-짧은기식 （조정）

그림 5. 평마찰음V/사/）의 마찰구간 길이와 기식구간 길이를 조 

정했을 때의 반응 결과

Fig. 5. Identification results for the js히 stimuli with frication 
durations and aspiration durations modified.

3） 평마찰음과 경마찰음의 마찰 구간의 길이는 바뀌지 않고 기식 구 

간의 길이만 달라진 경우, 반응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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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 一 평음모음-짭은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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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경마찰음(/싸/)의 마찰구간 길이와 기식구간 길이를 조 

정했을 때의 반응 결과

Fig. 6. Identification res미ts for the /s'a/ stimuli with frication 
durations and aspiration durations modified.

4.2.1.3. 모음 교체

마찰 구간이나 기식 구간 길이의 변화에 비해 평음과 

경음의 후행 모음을 교체했을 경우 지각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 / ] / 모음보다는 /1•/ 모음 앞에서 영향이 더 컸다.

평음은 후행 모음을 경음의 모음으로 대치만 한 경우 

여전히 평음으로 지각하지만, 마찰 구간 길이까지 늘이면 

경음으로 지각되었다. 한편, 경음의 후행 모음과 함께 기 

식 구간 길이를 경음처럼 짧게 변화시켰을 때에는 마찰 

구간 길이의 변화와 상관없이 경음으로 지각하였다. 이런 

결과를 통해 잠정적으로 경음의 지각에는 경음의 기식 

구간후행 모음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겠다.

반면, 경음은 후행 모음을 평음으로 교체했을 경우 지 

각에 흔란을 가져왔다. 단, 마찰 구간의 길이가 짧을 경 

우는 평음으로 인식하나 마찰 구간 길이가 긴 경우에는 

평 • 경음 구별 지각에 상당한 혼란을 가져왔다. 즉, 평음 

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마찰 구간도 평 • 경음 '구별에 어 

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

그림 8. 경마찰음（/씨/）의 후행모음을 교체했을 때의 반응 결과

Fig. 8. Identification results for the [s'지 stimuli with 
following vowel replaced.

한편, 기식 구간 길이의 변화와 함께 후행 모음을 평 

음으로 대치한 경우는 마찰 구간 길이와 상관없이 평음 

지각이 나타났다. 따라서 경음의 마찰구간의 길이+경음의 

후행모음보다는 경음의 기식 구간+경음의 후행 모음이 

경음 지각에 더 중요한 단서가 됨을 알 수 있다.

사—경음모음-짧은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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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평마찰음（/사/）의 후행모음 교체 + 기식구간 조정시 

반응 결과

Fig. 9. Identification results for the /sa/ stimuli with following 
vowel replaced and aspiration durations modif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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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경음모음-긴기식

100
80
60
40
20
。

(

凑)

*

*

招

시卜_평음모음-긴 기식

마찰구간길이 (ms)

그림 10. 경마찰음。싸/）의 후행모음 교체 + 기식구간 조정시 

반응 결과

Fig. 10- Identification res 너 ts for the /s'a/ stimuli with 
following vowel replaced and aspiration durations 
modified.

그림 7. 평마찰음0사/）의 후행모음을 교체했을 때의 반응 결과

Fig. 7. Identification results for the /sa/ stimuli with following 
vowel repla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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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음일 경우는 / I-/모음에 비해, 마찰 구간 길이과 

기식 구간 길이에 영향을 적게 받았다. 이는 음향적으로 

경음과 평음의 길이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는 것과 관 

련지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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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경마찰음。가씨/）의 마찰구간 길이를 조정했을 때의 

반응 결과

Fig. 14. Identification results for the /kas'a/ stimuli with 
frication durations modified.

그림 1 1. 평마찰음。시/）의 후행모음을 교체했을 때의 반응 결과
Fig. 11. Identification results for the /si/ stimuli with 

following vowel repla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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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경마찰음（/씨/）의 후행모음을 교체했을 때의 반응 결과
Fig. 12. Identification results for the /s'i/ stimuli 

following vowel replaced.

그림 15. 평마찰음（/가시/）의 마찰구간 길이를 조정했을 때의 

반응 결과

Fig. 15. Identification results for the /kasi/ stimuli with 
frication durations modified.

with

4.2.2. VCV 환경

4.2.2.1. 마찰 구간 길이

이 환경에서는 마찰 구간의 길이가 지각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마찰 구간의 길이 

에 따라 평음과 경음이 범주적으로 구별되었다. /!/ 모음 

에 선행하는 평음의 마찰 구간 길이를 조정했을 경우, 

100」10ms에서 지각 전위가 일어났고, 경음의 마찰 구간 

길이 조정시, 80ms에서 지각 전위가 일어났다. / 】/ 모음 

에 선행하는 경우도 평음은 110ms에서, 경음은 80-90ms 

의 마찰 구간 길이로 조정되면 지각 전위가 일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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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씨—마찰조정

그림 16. 경마찰음(/가씨/)의 마찰구간 길이를 조정했을 때의

반응 결과

Fig. 16. Identification results for the /kas'i/ stimuli with 
frication durations modified.

가사-마찰조정-긴기식
4222 기식 구간 길이

기식 구간의 길이를 조정한 경우, 큰 변화가 없었다.

4.2.2.3, 모음 교체

평음에 경음 모음을 후행시켰을 경우나 경음에 평음 

모음을 후행시켰을 경우 모두 지각에 미치는 큰 영향은 

보이지 않았다.

V. 결 론

길이를 중심으로 한 한국어 마찰음의 음향적 특성은 

그림 13. 평마찰음（/가사/）의 마찰구간 길이를 조정했을 때의 
반응 결과

Fig. 13. Identification results for the /kasa/ stimuli with 
frication durations modif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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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다.

경마찰음의 마찰 구간 길이가 평마찰음보다 길며, CV 

환경에서보다는 모음간 환경에서 그 차이가 뚜렷하였다. 

마찰 구간 길이는 평음은 CV환경에서, 경음은 VCV환경 

에서 가장 길게 나타났다. 마찰 구간의 길이는 후행 모음이 

고모음일 때 더 길며, 이 경향은 경음보다 평음에서 더 

잘 나타났다. 그러나 선행 모음에 따른 마찰 구간 길이의 

차이는 후행 모음의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았다. 기식 

구간의 길이는 CV환경에서 평음이 경음보다 길며, 마찰 

음에 선행하는 자음과 모음의 길이는 평마찰음 앞에서 더 

길었다. 후행 모음의 길이는 CV 환경에서 경음에 후행하 

는 경우 더 길었다.

길이를 주요한 지각 단서로 가정한 지각 실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CV환경에서 마찰 구간의 길이는 평마찰음과 경마 

찰음의 지각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 환경에서는 

후행 모음의 질적 차이가 가장 중요한 지각 단서로 추정 

된다. 단, 마찰 구간의 길이나 기식 구간의 길이도 부수 

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평마찰음과 경마찰음의 

구별에는 기식 구간+후행 모음의 전이 구간이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후고에서는 

전이 구간의 질적인 단서를 찾는 데 관심을 모아야 할 

것이다.

2) VCV환경에서는 마찰 구간의 길이가 결정적인 평음 

과 경음 구별 단서로 작용하였다. 기식 구간의 길이를 조 

정하거나 모음을 교체하였을 때 모두 지각에 미치는 큰 

영향은 보이지 않았다.

본 연구 결과는 음향적으로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특성은 

평음과 경음의 구별 지각에 중요하게 사용된다는 것을 

보여 준다. 또한 평 • 경음 구별 지각에 사용되는 단서에 

는 위계가 있으며, CV환경과 VCV환경에서 사용하는 지 

각 단서의 위계는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한국어 마찰음의 평음과 경음을 대상으로 여러 

음성 환경에서의 길이를 측정 • 분석하고, 평음과 경음의 

변별에 기여하는 지각적 단서를 탐색하였다. 본 연구는 

앞으로의 한국어 마찰음 연구에 기초 자료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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